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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 효능감과 문화적 역량 정도, 문화적 교류 특성 및 자기 효능

감과 문화적 역량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로 일 대학의 간호대학생 301

명이 참여하였다. 자료 수집은 General Self-efficacy Scale, the Caffrey Cultural Competence 

Healthcare Scale(CCCHS), The Cultural Competence Assessment(CCA) 도구들을 통하여 설문조사하

였다. 연구 결과: 본 연구 결과 자기 효능감과 문화적 역량 정도는 중간수준(자기 효능감: M=3.0, 

SD=0.38; 문화적 역량: M=2.8, SD=0.55)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간호대학생의 학년이 높을수록 외국인 친

구가 있을수록 유의미하게 높은 자기 효능감과 문화적 역량 정도를 나타냈다. 더 나아가 자기 효능감과 

문화적 역량의 상관성(r=.394, p < .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교류 및 자기 효능감 증진을 통하여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여

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중심어 :∣자기 효능감∣문화적 역량∣다문화∣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ed to find the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istics of 

cultural exchanges, self-efficacy and cultural competence in Korean nursing students. Method: 

A total of 301 nursing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through the use of questionnaires which were constructed to include the General Self-efficacy 

Scale, the Caffery Cultural Competence Healthcare Scale(CCCHS), and the Cultural Competence 

Assessment(CCA). Result: Self-efficacy and cultural competency of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shown to have moderate levels (Self-efficacy: M=3.0, SD=0.38; Cultural competency: 

M=2.8, SD=0.55). And the nursing students who have higher grade and foreign friends were 

found to have significantly higher self-efficacy and cultural competence. Moreover,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elf-efficacy and cultural competency (r=.394, p .001). 

Conclus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nursing students need to enhance cultural exchanges and 

self-efficacy to reinforce cultural competence.

■ keyword :∣Self-efficacy∣Cultural Competency∣Mult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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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과거 단일민족을 표방하던 우리나라가 21세기 급속

한 정보화, 세계화, 개방화로 인하여 다문화 사회에 접

어들었다. 안전행정부[1]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

하는 외국인 주민 수는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 대

비 2.8%를 차지하며, 2050년에는 9.2%를 넘어설 것이

라고 전망되고 있다[2][3].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이주로 인한 생활환경 변

화 및 적응 상의 건강문제,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한 

건강 위협, 임신 및 출산 등으로 국내 의료기관을 찾고 

있다[3].

또한, 2009년 의료법 제27조 3항 개정에 따라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등록의 장벽이 낮아졌으며 외국인 환자

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되고 있어 의료기관의 

외국인 환자의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4].

이에 국내의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가 다양한 문화 · 

사회적 배경을 가진 집단으로 확대되었음을 인식하고 

다 문화권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적 특성에 

맞은 개별화된 전인 간호를 수행함으로써 최적의 간호

를 제공하여야 한다[5-8]. 대상자의 문화에 대한 고려 

없이 간호를 제공할 시 간호 제공자와 간호 대상자 간

의 갈등 및 문제 상황이 야기될 수 있으며 총체적 간호 

제공에도 한계를 가져올 수 있다[3].

이에 간호사가 다문화 대상자를 돌봄에 있어 다 문화 

· 사회권에 속한 사람들의 신념, 가치, 관습, 행동 등을 

이해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여 능숙하

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문화

적 역량이라 한다[8][9].

문화적 역량에 대하여 Campinha-Bacote[10]는 문화

적 역량모델(Culturally Competent Model of Care)을 

통하여 문화적 역량을 4가지 구성요인 문화적 인식, 문

화적 지식, 문화적 기술, 문화적 경험으로 제시하였다.

문화적 교류는 문화간호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

는 주요변인이며 문화적 역량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3][8]. 타 문화권의 사람과 친교 경험이 

많을수록 자기 효능감은 더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3]. 이는 자기 효능감이 선행적 경험을 바탕으로 가지

게 되는 것으로 자기 효능감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

해서는 문화교류가 선행되어야 한다[11].

자기 효능감은 개인이 어떤 결과를 산출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신

념이다[3]. 또한, 특정한 과제의 수행이나 학업 성취 상

황에서 수행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개인적 특성으로 문

화적 역량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 선행적으로 

가져야 하는 주요변인이다. 따라서 자기 효능감은 문화

적 역량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11][12].

Cronin[13]은 문화적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타 문화

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최근 몇 년 사이 간호대학에서는 다문화적 환경 변화 

추세에 발맞추어 다문화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되기 시

작하였다. 그러나 문화적 역량 증진 교육에 대한 결과 

보고가 미비하며 다문화적 지식 전달에 초점을 두고 있

어 문화적 역량을 갖춘 간호사 배출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3].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교류 특성 

및 자기 효능감과 문화적 역량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

다. 이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강화 및 훈

련 프로그램 개발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교류 특성 및 자

기 효능감과 문화적 역량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

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문화적 교류 특

성을 파악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자기 효능감 및 문화적 역량을 

파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문화적 교류 특

성에 따른 자기 효능감 및 문화적 역량의 차이

를 파악한다.

넷째, 자기 효능감과 문화적 역량의 상관관계를 파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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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자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J시 일 대학의 임상 실습을 경험

한 간호대학생 3학년과 4학년 340명을 비 확률 편의표

집하여 이 중 무응답이나 불성실한 응답을 한 39명을 

제외한 301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본 표본 크기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위한 대상자 표

본 수 산출방법인 G power 3.1.3[14]을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 5%(양측), 80% power, 효과크기(0.2) 조건 하

에 필요한 최소 표본크기는 280명이었다. 따라서 본 연

구의 표본 수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2. 연구 도구
2.1 자기 효능감
자기 효능감은 개인이 어떤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요

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

이며, 특정한 과제의 수행이나 학업 성취 상황에서 수

행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개인적 특성이다[11].

본 연구에서는 Sherer 등[15]이 개발한 ‘General 

Self-efficacy Scale’을 전상원[16]이 번역 및 수정 보완

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동기적 측면 8문항, 인지적 측면 

7문항의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Likert 5점 척도

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 .86 이었으며, 본  연

구에서 Cronbach's α= .75로 나타났다.

2.2 문화적 역량
문화적 역량은 건강관리전문가가 대상자(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문화적 맥락 안에서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유용성을 성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

력하는 과정이다[10].

본 연구에서는 Caffrey 등[17]이 개발한 ‘The Caffrey 

Cultural Competence Healthcare scale (CCCHS)’와 

Schim 등[22]이 개발한 ‘The Cultural Competence 

Assessment (CCA)’를 박정숙[8]이 번역 및 수정 보완

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The Caffrey Cultural 

Competence in Healthcare scale (CCCHS)’는 문화적 

역량의 하위척도 중 문화적 인식, 문화적 지식, 문화적 

수용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도구이며, ‘The 

Cultural Competence Assessment(CCA)’는 문화적 역

량의 하위척도 중 문화적 행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

된 도구이다. 각 영역 당 문항 수는 문화적 인식 6문항, 

문화적 지식 10문항, 문화적 행위 14문항, 문화적 수용

성 12문항 총 4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Likert 5점 척

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 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는 .90이었고 본 연구에

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3으로 나타났다.

2.3 문화적 교류 특성
문화적 교류 특성은 외국여행 경험, 해외체류 경험, 

외국어 강좌 수강 경험, 외국어 실력, 다문화 대상자와

의 접촉 경험, 외국인 친구 유무, 현장 실습에서 다문화 

대상자 및 보호자를 접촉한 경험, 다문화 관련 교육경

험, 다문화 관련 교육의 필요성에 묻는 총 9 문항으로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연구자가 구성하였다.

3. 윤리적 고려
연구 시작 전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일 간호대학의 연구윤리심의 위원회의 심의 (승인번호

IRB1044348-20140113-HR-001-01)를 받았다.

본 연구는 구조화된 자가보고 설문지를 이용한 서술

적 조사연구로써 연구 위험성은 Level Ⅰ인 최소위험에 

해당하나 연구의 피험자가 책임연구자의 학생으로 취

약한 피험자 군에 속함으로 연구 동의과정 및 작성과정

에 책임 연구자는 참여하지 않았다. 

자료 수집을 위해 학과 홈페이지에 연구 모집 공고를 

올리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대상자에게 책임 연

구자가 아닌 연구 조사원을 통하여 연구의 목적, 방법

을 설명 한 후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설문에 참여

하는 동안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는 경우 그만 둘 수 있

음을 알리고 설문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익

명성과 비밀이 보장됨을 설명하였다.

4.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자료 수집은 2014년 1월 24일부터 2월 14일까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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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일 대학의 학과장의 협조를 얻어 연구 조사

원이 학과를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 설문지 및 동의서 

작성 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였

다. 각 연구대상 간호학생들은 자가 보고식 설문지에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작성시간은 약 10-15분이 

소요되었다. 총 340부의 설문지 중 313부(92%)가 수거

되었고, 미완성된 설문지 12부를 제외한 301부(89%)를 

최종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PASW SPSS-WIN 19.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및 문화적 교류 특성은 빈도와 백분

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자기 효능

감과 문화적 역량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

상자의 일반적 및 문화적 교류 특성에 따른 자기 효능

감 및 문화적 역량의 차이는 정규성 검정

(Kolmogorov-Smirnov test) 결과 p<.05으로 일반적 

및 문화적 교류 특성에 따른 자기 효능감은 정규분포가 

확인되지 않아 비 모수 분석방법인 Mann Whitney, 

Kruskal-Wallis로 분석하였으며, 일반적 및 문화적 교

류 특성에 따른 문화적 역량의 차이는 p>.05으로 정규

분포가 확인되어 independent samples t-test, one-way 

ANOVA t-test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증은 Scheffe 방

법을 사용하였다. 자기 효능감과 문화적 역량의 상관관

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문화적 교류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인 간호대학생 301명의 일반적 특성 

및 문화적 교류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1].

대상자의 성별은 여학생이 268명(89.0%), 남학생이 

33명(11.0%)으로 여학생이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3학년 

156명(51.8%), 4학년 145명(48.2%)으로 분포 하였다. 종

교가 ‘있음’이 141명(46.8%), ‘없음’이 160명(53.2%)으로 

간호대학생의 종교 유무는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외국

여행 경험이 ‘있다’가 90명(29.9%)이었고 해외체류 경

험이 ‘있다’가 24명(8.0%)이었다. 외국어 강좌 수강 경

험은 ‘있다’가 216명(71.8%) 답하였다. 외국어 실력은 

‘유창하다’고 답한 경우는 8명(2.7%)이였고 ‘유창하지 

않다’가 164명(54.5%), ‘전혀 유창하지 않다’가 129명

(42.9%)으로 외국어 실력이 유창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외국인과의 교류경험은 ‘있다’가 

63명(20.9%), ‘없다’가 238명(79.1%)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 친구 유무를 묻는 질문에 ‘있다’는 31명(10.3%)

이었고 ‘없다’는 270명(89.7%)으로 외국인 친구가 ‘없다’

는 간호 대학생의 비율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임상실습 시 다문화 환자 접촉경험 여부는 ‘전혀 없다’ 

133명(44.2%), ‘가끔 접촉한다’ 163명(54.2%)으로 나타

났으며 ‘자주 접촉한다’는 답변은 5명(1.7%)으로 과반

수의 학생들이 다문화 환자 접촉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문화 관련 교육 경험 유무를 묻는 질문에 ‘경험

이 있다’가 228명(75.7%)이었고 ‘경험이 없다’가 73명

(24.3%)이었으나, 다문화 관련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는 ‘필요하다’가 244명(81.1%)으로 ‘필요 없다’ 57명

(18.9%)보다 월등히 많았다.

표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문화적 교류 특성 
(n=30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33(11.0)

Female 268(89.0)
Grade 3 156(51.8)

4 145(48.2)
Religion Yes 141(46.8)

No 160(53.2)
Experience of 
overseas trip

Yes 90(29.9)
No 211(70.1)

Experience of 
living abroad

Yes 24(8.0)
No 277(92.0)

Learning a foreign 
language lessons

Yes 216(71.8)
No 85(28.2)

Foreign language 
fluency

Absolutely not 
fluent

129(42.9)

Not fluent 164(54.5)
Fluent 8(2.7)

Experience of 
interaction with 

foreigners

Yes 63(20.9)
No 238(79.1)

Foreign friends Yes 31(10.3)
No 270(89.7)

Opportunity to 
contact with 

foreign patients

Never 133(44.2)
Sometimes 163(54.2)
Frequently 5(1.7)

Multicultural 
educational 
experience 

Yes 228(75.7)
No 73(24.3)

Necessity of 
cultural education

Yes 244(81.1)
No 57(18.9)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 Vol. 14 No. 7338

2. 간호대학생의 자기 효능감 및 문화적 역량 정도
연구대상자인 간호대학생의 자기 효능감 및 문화적 

역량의 평균 평점 정도는 [표 2]와 같다. 자기 효능감은 

5점 만점에 3.0점, 자기 효능감의 하위척도인 동기적 측

면은 3.3점, 인지적 측면은 2.7점이었다. 문화적 역량은 

5점 만점에 2.8점, 문화적 역량의 하위척도인 문화적 인

식 2.7점, 문화적 지식 2.4점, 문화적 행위 3.1점, 문화적 

수용성 2.8점이었다[표 2]. 

표 2. 간호대학생의 자기 효능감 및 문화적 역량 정도
Variables Number of items M±SD

Self-efficacy (total) 15 3.0±0.38
 motivational aspect 8 3.3±0.54
 cognitive aspect 7 2.7±0.46

Cultural Competence (total) 42 2.8±0.55
 cultural awareness 6 2.7±0.55
 cultural knowledge 10 2.4±0.59
 cultural behavior 14 3.1±0.57
 cultural receptivity 12 2.8±0.54

3.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문화적 교류 특성
에 따른 자기 효능감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문화적 교류 특성에 따

른 자기 효능감 정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간

호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자기 효능감의 정도를 비교한 

결과 하위척도인 동기적 측면(Z=-2.551, p= .011)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기 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높았으며, 인지적 측면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

다 자기 효능감(Z=-3.108, p= .002)이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높았다.

간호대학생의 외국어 실력에 따라 외국어 실력이 유

창하거나 유창하지 않은 간호대학생이 외국어 실력이 

전혀 유창하지 않다는 간호대학생보다 자기 효능감(χ
2=7.273, p= .026)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외국인 친구가 있는 간호대학생의 자기 효능감(Z=-3.080, 

p= .002)과 자기 효능감의 하위척도인 동기적 측면

(Z=-3.152, p= .002)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다문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한 간호대학생이 다문

화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간호대학생보다 자기 

효능감의 하위척도인 동기적 측면(Z=-1.993, p= .046)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표 3].

4.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문화적 교류 특성
에 따른 문화적 역량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문화적 교류 특성에 따

른 문화적 역량의 정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간호대학생의 학년에 따른 문화적 역량의 정도를 파악

한 결과 4학년 재학생이 3학년 재학생보다 문화적 역량

(t=-3.50, p= .001)과 문화적 역량의 하위척도인 문화적 

인식(t=-4.43, p= .011), 문화적 지식(t=-3.25, p= .001), 

문화적 수용성(t=-3.61, p= .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높았다. 

간호대학생의 종교 유무에 따라 종교가 있는 간호대

학생이 종교가 없는 간호대학생보다 문화적 역량 점수

(t=2.15, p= .032)와 문화적 행위(t=3.42, p= .001)가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외국어 수강 경험 유무에 

따라 수강 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인식 점수

(t=2.55, p= .011)가 수강 경험이 없는 간호대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간호대학생의 외국어 실력에 따라 외국어 실력이 유

창하거나 유창하지 않은 간호대학생이 외국어 실력이 

전혀 유창하지 않다는 간호대학생보다 문화적 역량 점

수(F=3.27, p= .039)와 문화적 지식 점수(F=5.61, p= 

.004)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간호대학생의 외국인과의 교류 경험에 따라 교류 경

험이 있는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점수(t=2.15, p= 

.032)가 교류 경험이 없는 간호대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외국인 친구가 있는 간호대학생이 외국인 친구가 없

는 간호대학생보다 문화적 역량 점수(t=2.25, p= .025)

와 문화적 수용성 점수(t=3.40, p= .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다른 문화권에서 온 환자 및 보호자와의 접촉 기회가 

가끔 있거나 자주 있는 간호대학생이 접촉 기회가 전혀 

없는 간호대학생보다 문화적 인식 점수(t=6.68, p= .001)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다문화 관련 수업 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이 수업 경

험이 없는 간호대학생보다 문화적 지식 점수(t=2.52, p= 

.012)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교류 특성 및 자기 효능감과 문화적 역량의 관계 339

Characteristics Categories
Self-efficacy (total) motivational aspect cognitive aspect

Mean Rank U Z or χ2(p) Mean Rank U Z or χ2(p) Mean Rank U Z or χ2(p)

Gender Male 155.73 4266 -.331
(.740)

187.36 3222 -2.551
(.011)

106.88 2966 -3.108
(.002)

Female 150.42 146.52 156.43

Grade 3 140.04 9600 -2.271
(.023)

141.65 9852 -1.938(.05
3)

146.08 10542 -1.025
(.305)

4 162.79 161.06 156.30

Religion Yes 156.96 10439.5 -1.118
(.264)

157.28 10394.5 -1.179 154.48 10789.5 -.656
(.512)

No 145.75 145.47 (.239) 147.93

Experience of 
overseas trip

Yes 156.43 9006 -.709
(.478)

165.94 8150 -1.951
(.51)

137.51 8281 -1.769
(.077)

No 148.68 144.63 156.75

Experience of living 
abroad

Yes 136.81 2983.5 -.834
(.404)

153.29 3269 -.135
(.893)

126.98 2747.5 -1.420
(.156)

No 152.23 150.80 153.08

Learning a foreign 
language lessons

Yes 151.22 9132.5 -.070
(.944)

149.22 8794.5 -.569
(.569)

152.32 8895.5 -.422
(.673)

No 150.44 155.54 147.65

Foreign language 
fluency

Absolutely not 
fluent

141.48 3.061
(.216)

135.43 7.273
(.026)

159.49 3.432
(.180)

Not fluent 159.00 162.57 146.26

Fluent 140.50 164.88 111.25

Experience of 
interaction with 
foreigners

Yes 153.94 7311.5 -.303
(.762)

159.54 6959 -.878
(.380)

151.21 7484 -.021
(.983)

No 150.22 148.74 35400 150.95 35925

Foreign friends Yes 196.50 2774.5 -3.080
(.002)

197.53 2742.5 -3.152
(.002)

162.65 3824 -.792
(.428)

No 145.78 145.66 149.66

Opportunity to 
contact with foreign 
patients

Never 144.04 2.131
(.345)

141.96 3.784
(.151)

150.92 .713
(.700)

Sometimes 157.42 159.44 150.08

Frequently 126.90 116.30 183.20

Multicultural 
educational 
experience

Yes 150.58 -.149
(.881)

151.20 -.071
(.944)

148.40 -.923
(.356)

No 152.32 150.38 159.12

Necessity of cultural 
education

Yes 154.86 -1.595
(.111)

155.82 -1.993
(.046)

150.65 -.146
(.884)

No 134.48 130.38 152.51

표 3.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문화적 교류 특성에 따른 자기 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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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Cultural Competence
(total)

cultural awareness
cultural

knowledge
cultural
behavior

cultural
receptivity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Gender Male 2.9±0.62 0.57 2.8±0.67 0.43 2.5±0.74 0.46 3.2±0.70 0.50 2.9±0.69 0.50

Female 2.8±0.43 (.576) 2.7±0.53 (.670) 2.4±0.58 (.648) 3.1±0.55 (.620) 2.8±0.52 (.620)

Grade 3 2.7±0.47 -3.50 2.6±0.55 -4.43 2.3±0.59 -3.25 3.1±0.60 -1.22 2.7±0.54 -3.61

4 2.9±0.43 (.001) 2.9±0.51 (<.001) 2.5±0.58 (.001) 3.1±0.54 (.222) 2.9±0.52 (<.001)

Religion Yes 2.9±0.44 2.15 2.8±0.54 0.53 2.4±0.56 0.99 3.2±0.54 3.42 2.8±0.52 1.00

No 2.7±0.46 (.032) 2.7±0.55 (.598) 2.4±0.62 (.324) 3.0±0.58 (.001) 2.8±0.56 (.319)

Experience of 
overseas trip

Yes 2.8±0.46 0.15 2.8±0.57 0.28 2.4±0.54 0.62 3.1±0.58 -0.71 2.8±0.54 0.61

No 2.8±0.46 (.878) 2.7±0.54 (.779) 2.4±0.62 (.535) 3.1±0.57 (.481) 2.8±0.54 (.541)

Experience of 
living abroad

Yes 2.8±0.47 -0.22 2.6±0.53 -1.70 2.4±0.54 -0.31 3.1±0.60 -.42 2.9±0.57 1.02

No 2.8±0.46 (.828) 2.8±0.55 (.091) 2.4±0.60 (.755) 3.1±0.57 (.672) 2.8±0.54 (.309)

Learning a 
foreign 
language 
lessons

Yes 2.8±0.41 1.74 2.8±0.51 2.55 3.1±0.53 1.48 3.1±0.53 1.36 2.8±0.51 1.28

No 2.7±0.55 (.085) 2.6±0.60 (.011) 3.0±0.67 (.140) 3.0±0.67 (.178) 2.7±0.60 (.202)

Foreign 
language 
fluency

Absolutely 
not fluent 

2.7±0.43a 3.27
(.039)
b.c.>a

(Scheffe)

2.7±0.54 1.41 2.3±0.56a 5.61
(.004)
b.c.>a

(Scheffe)

3.1±0.55 0.78 2.7±0.55 2.57

Not fluent 2.9±0.47b 2.8±0.56 (.245) 2.5±0.61b 3.1±0.60 (.460) 2.8±0.52 (.078)

Fluent 2.9±0.36c 2.8±0.23 2.5±0.43c 3.2±0.28 3.0±0.66

Experience of 
interaction 
with 
foreigners

Yes 2.9±0.43 1.54 2.8±0.50 0.37 2.5±0.54 1.605 3.1±0.54 0.60 2.9±0.52 2.15

No 2.8±0.46 (.125) 2.7±0.56 (.710) 2.4±0.61 (.110) 3.18±0.58 (.552) 2.8±0.54 (.032)

Foreign 
friends

Yes 3.0±0.50 2.25 2.9±0.62 1.39 2.6±0.60 1.83 3.2±0.56 .72 3.1±0.55 3.40

No 2.8±0.45 (.025) 2.7±0.54 (.165) 2.4±0.60 (.068) 3.1±0.57 (.470) 2.8±0.53 (.001)

Opportunity 
to contact 
with foreign 
patients

Never 2.7±0.48 1.87 2.6±0.56a 6.68
(.001)
b.c.>a

(Scheffe)

2.3±0.60 2.89 3.1±0.58 0.33 2.8±0.59 0.69

Sometimes 2.8±0.44 (.156) 2.8±0.52b 2.5±0.59 (.057) 3.1±0.57 (.719) 2.8±0.51 (.504)

Frequently 2.9±0.19 2.9±0.52c 2.8±0.22 3.0±0.47 3.0±0.25

Multicultural 
educational 
experience

Yes 2.8±0.45 1.61 2.8±0.55 1.13 2.5±0.60 2.52 3.1±0.58 .75 2.8±0.54 .98

No 2.7±0.47 (.109) 2.7±0.54 (.259) 2.3±0.57 (.012) 3.1±0.55 (.453) 2.7±0.56 (.328)

Necessity of 
cultural 
education

Yes 2.8±0.43 3.14 2.8±0.52 1.34 2.4±0.59 1.61 3.2±0.52 2.52 2.8±0.53 3.33

No 2.6±0.51 (.002) 2.6±0.65 (.180) 2.3±0.60 (.109) 2.9±0.71 (.014) 2.6±0.53 (.001)

표 4.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문화적 교류 특성에 따른 문화적 역량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교류 특성 및 자기 효능감과 문화적 역량의 관계 341

다문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한 간호대학생의 문화

적 역량 점수가 다문화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간호대학생보다 문화적 역량 점수(t=3.14, p= .002), 문

화적 행위 점수(t=2.52, p= .014), 문화적 수용성 점수

(t=3.33, p= .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표 4].

5. 자기 효능감과 문화적 역량수준의 상관관계
자기 효능감과 문화적 역량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자기 효능감과 문화적 역량의 상관성(r=.394, p < .001)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자기 효능감은 문화적 역량의 하위척도인 문화적 인

식(r=.315, p < .001), 문화적 지식(r=.269, p < .001), 문

화적 행위(r=.359, p < .001), 문화적 수용성(r=.312, p < 

.001)과 순 상관관계가 있었다.

자기 효능감의 하위척도인 동기적 측면은 문화적 역

량(r=.425, p < .001), 문화적 인식(r=.294, p  < .001), 문

화적 지식(r=.278, p < .001), 문화적 행위(r=.430, p < 

.001), 문화적 수용성(r=.323, p < .001)과 순 상관관계가 

있었다.

자기 효능감의 하위척도인 인지적 측면은 문화적 역

량(r=.130, p= .024), 문화적 인식(r=.167, p= .004), 문화

적 수용성(r=.123, p= .033)과 유의한 순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Cultural Competence

Cultural
Competen

ce
(total)

Cultural 
awareness

Cultural
knowledge

Cultural
behavior

Cultural
receptivity

Self-
efficacy 
(total)

.394
(<.001)

.315
(<.001)

.269
(<.001)

.359
(<.001)

.312
(<.001)

motivatio
nal 

aspect
.425

(<.001)
.294

(<.001)
.278

(<.001)
.430

(<.001)
.323

(<.001)

cognitive 
aspect

.130
(.024)

.167
(.004)

.106
(.065)

.064
(.269)

.123
(.033)

표 5. 자기 효능감과 문화적 역량수준의 상관관계

Ⅳ. 논 의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계속적 증가에 따라 다문화 

사회가 됨에 따라 다문화 대상자의 질병 치료 및 임신 

및 출산을 위한 의료기관 이용률이 많아지고 있다[3]. 

따라서 국내 간호전문인의 대상자가 내국인 중심에서 

다문화 대상자로 확대되었으나 그들을 돌보기 위한 준

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간호사가 다문화 대상자의 문화

에 무관심하고 문화적으로 일치되지 않는 간호를 제공

한다면 대상자의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3]. 더 나아가 다문화 대상

자의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간호사의 문화

적 역량은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내 간호대학생

의 문화간호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 실무, 연구의 기반

을 마련하고자 본 연구가 시도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교류 특성 및 자기 효능감

과 문화적 역량의 관계를 확인하고 문화적 역량을 강화

하기 위한 교육방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문화간호 자기 효능감 이론 및 연구자인 Jeffreys 

[19]는 문화간호역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핵심 영향 요

인인 자기 효능감을 알아야 하며 이를 증진시켜야 한다

고 주장하였으며, 김선희[3]는 문화간호역량을 높이기 

위해 자기 효능감의 인지, 기술, 정서적 영역 모두를 고

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자기 효

능감은 평균 평점 5.0점 만점에 3.0점으로 나타났다. 동

일한 측정도구로 다른 군 대상자인 아동센터 종사자의 

자기 효능감을 확인 연구에서는 자기 효능감이 3.25점

[16]으로 본 연구와 비슷한 수준인 ‘중등도 이상’인 것

으로 보인다. 국외에서는 본 도구를 사용한 자기 효능

감 연구가 없어 국외와 국내를 비교 논의하는데 어려움

이 있으나 다른 도구를 사용한 미국의 간호대학생 자기 

효능감 정도는 중상위 정도로 나타냈다[20]. 이러한 자

기 효능감의 차이는 해당 국가의 다문화 역사가 한국보

다 길며 다문화 인구 분포가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높아 

다문화 대상자에 대한 노출 기회와 이해 정도가 높음으

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Bandura[11]의 자기 효

능감 이론에서 성공적인 실재 경험과 관찰 경험이 많을

수록 자기 효능감이 증가된다는 것과 그 맥락을 같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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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면에 연구도구가 다름으로 인한 차이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같은 도구를 이용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문화적 교류 특성에 따

른 자기 효능감은 4학년 재학생과 외국인친구가 있다

고 답할수록 자기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기 효능감의 하위척도 중 동기적 측면은 남학생, 외

국어 실력이 유창할수록, 그리고 외국인친구가 있다고 

답하거나 다문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간호대학

생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인지적 측면은 여학생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성별에 따른 차이를 제

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는 아동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기 효능감을 조사한 

황중원[21]의 연구와도 일맥상통하는 결과로 자기 효능

감은 실재적 경험 및 관찰 경험이 많을수록 개발될 수 

있는 것임으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

다. 이에 간호대학생 자기 효능감 증진을 위한 다문화 

관련 교육 및 실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평균은 5점 만점에 2.8점

으로 조사되어 종합병원 간호사의 문화적 역량 평균 

2.57점보다 높게 측정되었다[9]. 양선이, 임효남, 이주희

[8]의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평균은 2.7점으로 조사

되어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와 같

이 연구 결과에서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평균 점수

가 간호사 대상 평균 점수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연령

대가 낮을수록 문화적 역량이 높게 측정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8]과 유사하며 최근 다문화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에 따라 간호대학생들이 간호학 교과 

내 수업 등 다문화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기

회가 많아짐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또한 본 연

구를 실시한 지역적 특성 상 다문화 대상자와 접촉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아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적 역량 정도를 파악한 양

선이, 임효남, 이주희[8]의 연구에서 다문화 대상자와의 

접촉 기회가 많을수록 문화적 역량 점수가 높았던 결과

를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다문화 대상

자와의 잦은 접촉이 문화적 역량 개발과 주요한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평균 점

수가 미국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평균 3.19점[17]보

다는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오랜 다문화 역사를 가진 

사회 안에서 다문화 대상자 접촉 및 교육의 기회가 많

았던 학생들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급속히 형

성된 다문화 사회로서 다문화 대상자 접촉 및 교육의 

기회가 충분치 않아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문화적 역량의 하위 영역인 문화적 인식, 문화적 지

식, 문화적 행위, 문화적 수용성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행위가 가장 높은 점수인 3.1점으

로 나타났으며, 문화적 지식이 2.4점으로 상대적으로 가

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양선이, 임효남, 이주희[8]의 연구 및 대학병원 간호

사를 대상으로 한 이정임[22]의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

로 이는 연령대가 낮은 간호 대학생들은 행동력이 있기

에 나타난 결과로 보이며 최근 다문화 관련 교과목 개

설이 되기 시작하였으나 충분하지 못하고 교과목 내용

이 실제적 문화적 지식을 증진시키지는 못한다고 간호 

대학생이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은 학년, 종교, 

외국어 실력, 외국인 친구의 유무, 다문화 교육의 필요 

요구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간호대학생의 문화

적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한 양선이, 임효

남, 이주희[8]에 따르면 종교 유무, 외국여행 경험, 외국

어 실력, 외국인과의 교류경험, 외국인 친구 유무, 다문

화 관련 교육의 필요성 인식 여부가 문화적 역량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

다. 외국어 실력이 유창할수록 문화적 역량이 높게 나

타난 연구들[22]과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타 언어를 

습득하거나 외국인과의 교류를 통하여 타 문화에 대한 

지식과 수용성이 함께 높아진 결과로 보인다. 이에 언

어적 장벽이 문화적 역량과 깊은 관련성이 있음으로 간

호대학생의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외국인과의 접촉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

는 것도 문화적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지

지한다[8].

본 연구에서 자기 효능감과 문화적 역량과의 상관관

계를 알아본 결과 자기 효능감과 문화적 역량과는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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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순 상관관계(r=.394, p < .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심미정, 오효숙[12]의 연구 결과(r=.351, p < 

.001)와도 유사하다. 이에 문화적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

해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문화적 역량과 자기 효능감의 하위영역인 동

기적, 인지적 요소와의 상관관계에서는 두 요소 모두 

문화적 역량과 유의한 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동기적 요소가 더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기 효능감 증진 훈련으로 동기

적, 인지적 요소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문화적 역량 향

상에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자기 효능감의 

동기적 요소는 문화적 인식, 문화적 지식, 문화적 행위, 

문화적 수용성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자기 효

능감의 인지적 요소는 문화적 인식 및 문화적 인식과 

문화적 수용성에서 순 상관관계를 보였다. 픽은희, 박재

순[23]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을 적용한 결과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문화적 역량 

및 자기 효능감을 강화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자기 효능감은 다문화 교육을 통하여 문화

적 역량을 갖춘 사람이 되어가는 것으로 간호학 교과 

내에서 교육 훈련이 계획 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26].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문화적 역량 강화를 위해서 

문화적 역량과 상관관계가 있는 자기 효능감 향상을 극

대화 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비 확률편의추출에 의한 조사이므로 외적 

타당도의 문제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어려

움이 있다. 이에 연구대상 및 지역을 확대한 반복연구 

및 무작위 표본 추출방법을 적용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는 이변량 분석으로만 결론을 맺어 일

반적 특성 및 문화적 교류 특성을 나타내는 요인을 설

명요인으로 포함한 다변량 선형 회귀분석이 되지 못한 

점이 본 연구의 한계점이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가까운 미래에 점차로 증가하는 다 문화권 

환자들에게 최적의 간호를 제공해야 하는 간호 대학생

을 대상으로 문화적 역량을 증진시킬 방법을 모색하고

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교류 

특성 및 자기 효능감과 문화적 역량의 관계를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간호대학

생의 학년, 종교, 외국어 실력, 외국인 친구의 유무, 다

문화 교육의 필요 요구 여부에 따라 문화적 역량에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자기 효능감과 문화적 역량

은 유의한 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

구결과를 토대로 문화적 역량 강화를 위해서 문화적 역

량과 상관관계가 있는 자기 효능감 향상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한다. 그러나 본 

한 연구만으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으

므로 연구대상 및 지역을 확대한 반복연구를 진행할 필

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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